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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보험모집 관련 민원 매년 증가  
 보험민원 다발 원인은 부실한 보험 모집자 관리 때문 
- 최근 5년동안 보험모집자 민원 가장 많아, 2012년 27.8%, 매년 증가
- 10명 입사해 1년 이내에 6명 그만 둬, 일단 팔고 보자 불완전판매 양산…,
 



□ (사)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회장 김영선, 이하 ‘금소연’)은 전체 금융민원의 절반이 넘는 매년 4만 건 이상의 보험민원이 빈발하는 원인은 보험 모집자의 60%가 입사 1년 이내 그만두는 등 보험사의 부실한 설계관리 때문인 것으로서 근본적인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음.

2012년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보험민원은 48,471건으로 전년 40,801건보다 18.8%나 증가되었으며, 접수된 민원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민원은 모집자 관련 민원으로 13,493건으로 전체 27.8%를 차지하고 있어, 과거 5년간 추이는 개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가추세에 있음. 또한, 보험설계사 13개월 차 정착율도 약 40% 밖에 되지 않아 모집자 관련 민원과 정착율과는 밀접한 연관이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힘.

□ 최근 5년 동안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보험민원 현황을 보면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중 모집자 관련 민원이 가장 많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2008년도 7,975건에서 2012년에는 13,493건으로 69.2%(5,518건)나 증가했고, 2012년에는 전년보다 23.9%나 급증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 

                      < 보험 모집자 관련 민원 현황>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비 고

	모집자
관련민원
	7,975
(25.3%)
	12,579
(30.7%)
	10,468
(26.0)
	10,886
(26.7%)
	13,493
(27.8%)
	단위 : 건
출처:금융감독원

	전체건수
	31,544
	40,936
	40,334
	40,801
	48,471
	



□ 보험설계사가 신규등록 후 1년뒤에 정상적으로 보험모집활동에 종사하는 인원
의 비율을 나타내는 13개월차 정착율 현황을 보면 생보사의 경우 FY2008 회계연도 상반기 37.5%에서 FY2012년 상반기 34.8%로 떨어졌으며 손보사의 경우 같은 기간 44.5%에서 46.7%로 약간 올라갔으나 손보, 생보 평균 약 40%정도로 10명이 입사하여 1년 뒤에는 4명만 남고 나머지 6명은 그만뒀음.

보험영업은 정상적으로 활동했을 때 3~4년 정도 지나야 어느 정도 숙련되고 스스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나, 1년도 안돼서 6명이 탈락되고 나머지 4명도 2년 뒤에 남아있는 비율은 한,두명 있을까 말까 한 상황으로, 결국 보험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보험을 판매하다 보니 불완전판매와 고아계약[footnoteRef:1]이 늘어나 모집자 관련 민원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1:  고아계약: 보험을 모집한 모집자가 탈락하여 계약을 관리해줄 설계사가 없어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되기 쉽고, 보험금지급등의 조력을 받을 수 없는 보험계약. ] 


                   < 보험사 13개월차 설계사 정착율 현황>
	                                                                  구분
	FY2008
	FY2009
	FY2010
	FY2011
	FY2012
	비 고

	생보사 
	37.5 %
	33.3
	34.8 
	35.6 
	34.8 
	

	손보사
	44.5 %
	47.6 
	46.9 
	45.7 
	46.7 
	


* FY2012는 상반기(4월-9월) 기준임. / 13월차 설계사 정착률: 보험설계사가 신규등록 후 1년 이상 정상적 보험모집활동에 종사하는 인원의 비율을 나타냄 / 출처: 금융감독원 공시자료

[bookmark: _GoBack]□ 설계사 13개월차 정착율이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고 그나마 감소하는 추세로 이는 보험사가 설계사를 선발할 때 엄격한 기준과 심사로 선발해야 하나 정원을 채우기에 급해 이런 기준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교육 또한 중장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나, 보험사의 공격적인 영업형태로 바로 영업을 해야 하는 현실 때문에 형식적인 교육으로 모집자관련 민원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 (사)금융소비자연맹 이기욱 보험국장은 모집자 관련 민원은 다른 민원과 연계되
 는 특성이 있어 민원을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틀을 바꾸지 않으면 소
 비자의 피해는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험사나 금융당국은 모집자 선발시
 현재보다 강화된 선발기준과 중장기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마련해 소비자가 피해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힘.
 
1.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
image1.jpeg
JA =2 H|XIHYE

KECE KOREA FINANCE CONSUMER FEDERATION




